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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물음

104세 생일을 막 지낸 호주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이 

스위스 바젤에서 지난 10일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구달 박사는 최근 ABC방송 인터뷰에서“질병은 없지

만 건강이 나빠지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 것 같다”며 

“104세라는 나이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던 2개월 전쯤 자

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구달 박사는 호주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어 했

다. 하지만 호주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가 지난해 안락사를 합법화했지만 불치병에 걸려 6

개월 미만의 시한부 선거가 내려진 이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구달 박사는 스위스 행을 택했다. 스위스에선 불

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조력 자살을 원한다는 의향

을 밝히면 안락사를 할 수 있다. 

  

그는 죽기 전에“더는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생을 

마칠 기회를 얻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호주에서 

삶을 마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고, 호주가 스

위스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노인이 삶을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

유로워질 수 있는 도구로 내가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건영은 안락사와 존엄사를 소설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마지막 인사》에서 주인공은 말기 간암 판정을 

받은 오십대 중반의 신경외과 전문의이며 뇌종양 선고

를 받은 임신한 아내의 존엄사를 돕는다는 것이 큰 줄

거리이다. 그는 뇌종양에 걸린 아내가 뱃속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뇌수술을 받아 스스로 식물인간이 되자 

마취제를 투여해 생을 마감케 한다. 외국 유학에서 돌

아온 뒤에도 안락사를 여러 차례 도운 주인공은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본인도 약물로 목숨

을 끊는 방법을 택한다.

영국의 유명한 지휘자 에드워드 다운스와 발레리나 

출신 아내 조앤의 이야기는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

다. 남편 다운스는 노환으로 수년간에 걸쳐 시각과 청

각을 잃어버렸다. 특히 지휘자인 다운스에게 청력 상

실은 치명적이었다. 수년에 걸쳐 남편 병간호를 하고 

있던 조앤은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이

에 85세의 다운스는 불치병 환자는 아니었지만 아내

와 함께 죽음을 맞기로 결심한다. 아내 없는 삶을 원하

지 않았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영국은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부는 조력

자살을 인정하는 스위스 취리히로 간다. 자살 전문병원

에서 부부는 나란히 손잡고 침대에 누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소량의 약물을 마시고 자살에 이른다. 이 사연은 

안락사 허용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애틋한 사랑 이야기

로 회자되고 있다.

말기암 환자를 가만히 두면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할 때, 

항암치료를 해서 2~3개월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가족들

은 항암치료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항암치료라

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덜 고통스럽게 3개월

을 사느냐, 더 고통스럽게 5개월을 사느냐, 이것이 선택

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또, 노인의 경우 인공호흡을 하

면 갈비뼈가 여럿 부러진다. 그렇다고 완전히 살리는 것

도 아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완전한 상태의 삶이 아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생명을 연장하며 호흡을 하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고통 없이 죽어 가는 것이 더 나은가? 

본인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한다면 죽음을 

택해도 좋은 것인가?

구달 박사는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시한부 판정을 받

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남의 도움을 받으며 불편한 

몸으로 더 이상 살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자력으로 살

기 힘들다고 느꼈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죽

기를 원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살아 있는 생명은 반드시 소멸한

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도 피해 갈 수 없다. 그

러나 죽음은 인간에게 미지의 영역이다. 아무도 우리에

게 죽음이 어떤 것이라고 말해 줄 수 없다. 그것은 영원

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고 두려

움의 대상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이 풍요롭고 화려할

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비례해서 커진다. 반대로 삶이 힘들어질 때, 삶에 대한 욕

구가 사라질 때, 마지막 도피처로서 죽음은 인간을 유혹

하기도 한다. 앞서 말한 안락사나 존엄사를 택한 사람들

도 삶 속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죽음

을 택했을 것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은 떼어 놓을 수 없다. 삶과 

죽음을 유한한 생물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

의 정신과 영혼에서 펼쳐지는 내면의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타인의 도움 없이 살지 못한다면 살 가치가 없는 것일

까? 내 의지만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합당한 것

일까? 정답이 있기는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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